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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: 세터 내규즈혜 연석회의 (가) 에 오신 여럭분들

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획의의 부활을 제안합니다

지난 2000년도에 연세 안에는 "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(이하 연성뿌연)"가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

여나갔습니다 당시 연세 내에서의反성폭력 운동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갔던 연성뿌연은γ "연세대학교 성

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안(이하 反성폭력 학칙)"의 존재를 힉우들에게 알려내고 여기에 학생 참여가 보장

되도록 히는 데에 많은 기여를 했디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티깝게도 그 이후 연성뿌연의 활동은 계속되지 못했

고γ 학내에서 공동으로 성폭력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

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듯이, 성폭력의 문제는 개인이, 혹은 어느 한 단체만이 움직여서는 결코 해결될 수도, 그

리고 효과적인 담론화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민김도가 낮고 끊임없이 회화화되

거나 선정적인 문제로서만 디루어지는 현실에서,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변화

는 한없이 요원한 일로 그쳐버릴 것입니다. 이에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의 부횔을 제안히는 바입니다

2002년 3월 현재까지, 새터 내규주체 연석회의(가)리는 자리를 통해 새터 시기의 성폭력의 문제를 함께 논의했

고 성폭력 사건의 예방, 해결을 위한 실무적인 작업의 이행까지를 함께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의 문제는

새터리는 특정한 시기에만 발생히는 문제가 아니며, 우리사회 그리고 연세리는 공동체 내의 가부장적 이성애중심

의 문화 속에서는 언제나 존채해 온 문제입니다. 따라서 새터리는 자리를 통해 올 한해의 反성폭력 운동의 시작

을 함께 해 온 새터 내규주체 연석회의(기)의 "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"로의 변회를 통해, 이후 연세 안의

反성폭력 운동의 흐름들을 함께 만들어냈으면 합니다.

2000년 反성폭력 학칙에 있어 학생참여보징을 명시적으로 이끌어낸 성과에서 알 수 있듯이, 어느 한 개인이나

단체만이 아닌 연세 성원 모두의 참여가 있을 때 성폭력 없는 연세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폭

력 없는 새터를 위해 노력해왔던 그 에너지들을 모아서 성폭력 없는 연세를 만들기 위해 연성뿌연을 통해 보다

많은 변회를 이끌어내 봅시다. 현장활동, 과반 . 동아리 Mr, 각 단과대 별 상황에 맞는 자치규약의 제정이나 현재

제정되어 있는 反성폭력 학칙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등 연성뿌연을 통해 민들어낼 수

있는 反성폭력의 흐름은γ 새터 시기에 한정된 활동을 했던 새터 대규주체 연석회의(개 보디는 더욱 두터울 것입

니 다.

성폭력의 문제는 더이상 성폭력의 경험이 있는 피해자나 소수의 관심 있는 사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누차

에 걸쳐 강조되어왔듯이, 성폭력은 우리가 몸딤고 있는 사회의 문화적 차원의 문제이며 이는 곧 생활 영역 곳곳

에 침투하여 끈덕지게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.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단위에서부터

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천에 함께 합시다. 그리고 연성뿌연을 통해, 보다 풍부한 논의들을 만들어 내봅시

다.


